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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and conjugal communic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rural migrants. A total of 205 Korean baby boomers, who 
are living in rural areas in the year of 2013 that had migrated from cities back in 2003 with 
their families, were analyzed. Their age ranged from 49 to 57 year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asons these 
baby boomers chose a rural lifestyle were ‘for life after retirement,’ ‘because rural life is good,’ 
‘for health reasons,’ and ‘for chosen profession.’ The level of conjugal communication (M=3.69) 
and life satisfaction (M=3.23) were higher than average (M=3.0). The variable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rural migrants were ‘increased property size,’ ‘better conjugal 
communication,’ ‘better health condition,’ ‘lower levels of money,’ and ‘length of time spent 
farming.’ Furthermore,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se variables 
are as follows: general characteristics 20%,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10%, and the level of 
conjugal communication 6%. These results show that conjugal communication is a very important 
variable, as well as a rural migrant characteristic when it comes to life satisfaction of these 
baby boomers. Therefor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rural migrants, support 
programs need to focus on both farming and conjug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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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한국사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귀농·귀

촌이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가구들

로 인해 농촌사회의 활력이 증가하고 있고, 농산업

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 행렬에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1)는 크게 

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3).

한국사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 도시민

의 농촌이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바 있다. 귀농·귀촌관련 학자들은 

은퇴 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례를 조사 분

석해 훗날 베이비부머의 농촌이주에 대한 준비와 대

책을 제시하기도 했다(Park 2006). 베이비부머의 탈

도시화 현상은 한국사회보다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

었던 서구사회와 일본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서구

사회와 일본의 베이비부머는 1970~80년대 은퇴를 

시작했었는데, 그들은 쾌적한 환경, 노후 소일거리 

확보, 도시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 등의 이점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했었다(Divoudi et al. 2004; Ni Laoire 

2007; Sung et al. 2012). 한국의 베이비부머 역시 은

퇴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1년 귀농·귀촌가구가 

급증해 10,503가구였던 것이 2014년에는 44,586가구

로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5).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

생한 인구집단으로, 총 714만 명이며, 전체인구 중 

14.7%나 된다. 이중 54.2%는 농촌에서 출생해 초·

중·고교를 졸업한 후 대학진학 및 취업을 위해 도

시로 이주한 특성을 지녀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을 

근거해 농촌으로 이주를 선택할 마지막 세대로도 평

가된다(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일부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

한 결과, 85.8%가 ‘이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Kim et al. 2011). 또한 미국 은퇴자 협회(AARP)에

서 ‘노후 거처로 일, 경제적 안정, 좋은 건강, 개인적

인 성취감 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발

표를 하고 있어(Rah et al. 2008) 농촌은 은퇴 후 베

이비부머의 생활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

단된다.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는 젊은 시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역군으로 우리사회 민주화에 크게 기여

한 세대로 노인세대 또는 자녀세대와는 상이한 가치

관과 삶의 방식을 지녔다(Jeong 2012). 그들은 퇴직

을 앞두고 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심각

한 청년실업으로 결혼까지 늦어지는 자녀와 동거하

며 그들을 부양하는 경우가 65%, 생활수준 향상 및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한 노부모를 경제

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68%나 된다. 이에 정작 베

이비부머 자신의 경제적 은퇴준비는 미흡하거나 전

혀 안 된 경우가 61.1%로(Korea Herald 2015) 나타

나 베이비부머의 삶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베이비부머의 자살률

은 2001년 18.3명에서 2011년 40.6명으로 2.22배나 

증가했다. 이는 10년간 매일 6.07명의 베이비부머가 

자살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

부 4쌍 중 1쌍은 결혼생활이 해체 위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Moonhwailbo 2015). 이런 상황

에서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 중 일부가 귀농·귀촌

에 합류해 현재 귀농·귀촌 가구 급증추세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베이비부머의 귀

농·귀촌은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또는 고향에 대

한 향수 등과 같은 낭만적 차원에서의 결정이 전부

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외환위기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귀촌을 선택했던 귀농 1세

1)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
비부머(baby boomer)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증하고 출생아 수도 급증하는 
베이비 붐을 경험했는데, 이는 전쟁동안 별거하던 젊은 부부들이 재결합하거나 미루었던 결혼과 출산을 한꺼번에 하면
서 출산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한다(Statistics Kore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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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특성과는 좀 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베이비부머는 어떠한 동기에서 귀농·귀촌

을 선택했고, 농촌으로 이주한 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특성은 농촌사회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은  

지방행정과 농촌사회의 활력 증가, 전통문화 유지존

속, 농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농촌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 해결,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도농

통합, 국토의 균형발전 등과 같은 발전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몸소 농사를 배워가며 차세대 농촌사회의 주

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귀농의 경우는 앞서 제기된 

베이비부머의 농촌이주를 통해 기대하는 내용들과 

연동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귀농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농촌사회에 이주

한 귀농인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게 되는

데(Lee 1999;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Kim 2013; Kim et al. 2013a), 이는 베이비부머 귀농

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도시를 떠나 농

촌으로 이주한 베이비부머 귀농인 자신의 생활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인 동시에 이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 인구학

적 특성은 물론 귀농관련 연구들에서 조사되었던 귀

농 자금, 귀농 준비기간, 영농활동 기간, 농번기·농

한기 농사일 시간, 경작유형 및 규모, 작목선택 동기 

등을(Lee 1998; Park 1999; Park et al. 2006; Kim et 

al. 2011; Kim 2013) 살펴봄으로써 베이비부머의 귀

농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일반 귀농인과 어떤 차이

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동안의 귀농귀촌연구에서 성공적인 농촌

사회 적응에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중요변인으로 탐

색되어 왔다(Lee 1999; Kim et al. 2004; Park et al. 

2007; Kim et al. 2011; Lim 2012; Kim 2013; Kim et 

al. 2013b). 일반적인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는 36.4%

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절반가량은 결혼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으며(Hankookilbo 2013), 부부 

갈등 상황 때 ‘회피’하는 경우가 47%, 대화나 양보로 해

결하는 경우는 8.8%로 나타나고 있다(Moonhwailbo 

2015). 사실 의사소통 수준은 이들의 부부관계를 살

펴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Kim 1999), 베이

비부머의 경우 부부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사

소통 수준이 좋지 못할 경우 이는 이들의 농촌생활만

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귀농생활 

시작부터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부부 의

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이는 부부관계에, 더 나아가 

이들의 농촌생활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

적 특성, 귀농관련 특성,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농촌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이 농촌생활만

족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베이비

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어떤 변수의 영향

력이 큰 지를 살펴봄으로써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성

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귀농관련 특성과 농촌생활만족도 

귀농개념은 사전적 정의, 행정기관의 정의, 연구

자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귀농에 대해 국어대

사전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

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감’(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3)으로 정의한다. 그런

데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인 정의는 좀 더 구체적이

다. 2007년 4월에 귀농인 지방조례를 최초로 제정, 

실시했던 전남 강진군은 ‘만 20세~만 55세 이하인 자

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

족과 함께 강진군으로 전입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

는 경우’(Gangjin Country Office 2012), 전북 순창군

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농·임업을 목적으

로 가족(2인 이상)과 함께 순창군에 전입한지 3년 이

내 된 경우’(Sunchang Country Office 2012)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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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귀농개념은 귀

농 후 영농활동 종사여부, 도시에서의 체류 및 체류

기간, 연령 제한, 전입신고 여부, 가족이주 여부, 이

주 후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체류기간 또는 지역의 특

성을 감안하여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귀농관련 연구자들도 자신의 연구의도와 목적에 

따라 귀농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는데 ‘영농활

동과 관계없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

우’(Yoo 1998),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Lee 1998; Oh 2013), 

‘도시에 거주하지만 영농활동을 위해 농촌으로 출퇴

근하는 경우’와 ‘농촌으로 이주해 영농활동에 종사하

는 경우’(Sung 2013), ‘도시생활을 하던 성인남녀가 

가족과 함께 농촌사회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면서 영

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Kim 2013)가 있다. 때문에 

귀농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

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Kim 2011; Sung et al. 2012)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정의, 행정기관의 정

의, 연구자들의 정의를 고려하여 이 연구대상자인 

베이비부머와 관련하여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남녀로서 도시생활을 하다가 배우자를 포함

한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현재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귀농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귀농한 베이비부머라 정의한다. 

귀농유형은 출생지와 귀농지를 따져 구분하는 

U-turn형(농촌출생→도시→고향농촌), J-turn형(농촌

출생→도시→타향농촌), I-turn형(도시출생→농촌)으

로 구분해 베이비부머의 귀농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자 한다. 귀농유형은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과 관

련하여 주요 변인으로 탐색되어 왔다(Lee 1998; 

Park 2006; Park et al. 2006; Park 2008; Kang 2010; 

Ko et al. 2011; Sung 2013). 이는 귀소성이 강한 문

화적 특성과 고향의 농지나 집을 보존·관리하는 것

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특성이 귀농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이해되며 실질적으로 귀농관련 연구에서

도 고향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다른 귀농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1998; Park 

2006; Park 2008; Kang 2010; Ko et al. 2011; Kim 

2013; 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 Kim et 

al. 2015). 동시에 고향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 거주

지 자산(local specific capital)의 이점이 농촌사회 

적응과 생활만족도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Graves 1974; Davanzo 1980; Lee 1998). 따라서 

베이비부머 귀농유형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귀농인의 귀농자금은 주거 및 영농기반 마련에 있

어서 절대적이다. Kang(2010)은 귀농초기의 어려움

으로 재배기술, 경영기술, 자금문제가 있고 귀농정착

기로 갈수록 자금문제, 노동력 부족, 판로의 어려움

이 제기된다고 했는데 자금문제는 초기부터 줄 곧 

귀농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다. 특별히 베

이비부머 가계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해 전체 

생활비의 20%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은퇴준

비 비용보다 자녀의 결혼 및 교육비용 부담을 더 크

게 느끼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50% 정도가 은퇴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된 것을(Han et al. 2011) 볼 때 귀농한 베이비부머

의 경제력 또는 귀농 이주자금을 살펴보고, 귀농생

활만족도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

은 의미 있다고 본다. 

귀농관련 선행연구 결과 귀농 준비기간은 농촌사

회 적응 또는 귀농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탐색되어 왔고(Lee 1998; Park 2006; 

Kim et al. 2015) 여러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

어 왔다(Carlson 1998; Kim 2009;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2). 이에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이를 주목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어 이는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 또는 귀농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귀농인의 농사 일 시간(농번기, 농한기)의 경우 

‘고되다는 특성’으로 63.7%가 귀농을 반대하는(Kim 

et al. 2004) 원인이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한 소득, 

사회적 관계 형성,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적 특성도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귀농한 베이비부머에게 있

어서 농사일 시간은 다양한 의미로 경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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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최근 귀농현상이 영농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또는 

향후 농산업에 대한 밝은 전망 때문에 농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인의 경작유

형은 경종 52.7%, 하우스 13.1%, 과수원 17.0%, 축

산 6.3%, 기타 10.9%순이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3). 이에 귀농한 베이비부머

의 경작유형과 경작규모를 살펴봄으로 귀농인 전체

와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집단만의 특성을 알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귀농인의 작목선택 동기는 귀농동기에 따라 충분

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 중 귀농동기로 경

제적인 이유가 많아(Lim 1999), IMF 직후 귀농은 타

의적 귀농현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실패 및 실직, 도

시에서의 저소득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rk 2006). 하지만 IMF를 극복하고 국가경제가 차

츰 호전되면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텃밭 등

을 가꾸며 살기 위해’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욕구가

(Yoon et al. 2005) 점차 확대되면서 작목선택에 대

한 동기 또한 소득확보의 차원 이외의 목적이 더욱 

부각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과 농촌생활만족도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는 인구규모면에서 볼 때 

거대 집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은 크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지만 핵가족에 익숙한 자녀세대에게는 부양

받지 못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

로 평가된다. 사실 베이비부머 중 65%는 미취업 성

인자녀(평균 24세)와 동거하고 있고, 68%는 노부모

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Hankookilbo 2013), 이는 베이비부머 2/3가 자녀와 

노부모 부양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베

이비부머 자신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자녀를 적게 출산하게 되어 

자녀 양육기가 짧아지면서 자녀 독립 후 부부만 생활

하는 빈둥지 시기가 이전 세대에 비해 약 14배 증가할 

것이며(Han et al. 2011), 은퇴 후 30년 이상 부부가 

함께 살 것으로 예측된다(Kim et al 2012). 베이비부

머에게도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 질

문한 결과 78.4%가 ‘배우자’로 응답해(Jeong 2012) 노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4쌍 중 1쌍은 결혼생활이 해체 위험단계에 있고, 5쌍 

중 1쌍이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부부관

계를 유지해 가고 있어 노후준비로서 경제적 준비뿐

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향후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Moonhwailbo 2015).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에 있어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은 과거로부터 줄 곧 강조되어져 왔다

(Lee 1998; Park et al. 2006; Kim 2009;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Kim et al. 2011). 남녀 귀

농인 모두의 심리적 복지감에 결혼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Kim et al. 2013b), 남녀 귀

농인 모두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비해 가족주의 가치

관을 지닌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탐색되

었다(Kim et al. 2015). 이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

촌사회 적응에 ‘가족의 지지’, ‘배우자의 지지’ 등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부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친밀하고 상호

관계 역시 재생산 과정을 겪으면서 지속되는데(Kim 

et al. 2012) 그 지속과정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핵심적 기능을 한다(Deacon et al. 1988). 베이

비부머 귀농인은 귀농 후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적응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귀

농인의 부부 의사소통 수준은 농촌생활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부

부관계가 잠재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되

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의사소통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 귀농한 

베이비부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귀농한 베

이비부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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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전남·북 지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2003

년에서 2012년 사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현재 농사

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출

생자)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예비조사는 

2012년 10월 1일~2012년 10월 7일까지 전남북 농촌

지역에 귀농한 성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

며 예비조사 중 발견된 문제점과 오해 소지가 있는 

문항들을 수정한 후 동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연구원이 전

남북 지역의 귀농인 협의회 모임이나 농업기술센터

의 협조를 받아 귀농학교의 행사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시간에 방문하여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응하는 대상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전남북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그 지역 

귀농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는 형

태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700

부였고, 그 중 660부가 회수되었는데 설문문항에 충

실히 답변하지 않아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족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만 귀농한 경우, 귀

농은 했으나 아직 영농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사 당시 나이가 베이비부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를 제외한 후 최종 남성 144부, 여성 61부로 총205부

를 분석에 사용했다. 

2. 주요변수3의 측정방법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려는 목적으로 귀농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조사

되는 변인을 탐색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대상자와 베이비부머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해당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자산규모, 도시에서의 직업, 가

족유형이다. 이후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수는 회귀식

에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는데 성별은 더미변수로, 그

리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이상에 이

르는 1점에서 5점으로, 건강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

의 응답으로, 자산규모는 구체적인 숫자로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2) 귀농관련 특성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귀농관련 특성은 귀농유형, 

귀농자금, 영농수입, 귀농 준비기간, 농번기 농사일

시간, 영농유형, 경작규모, 작목 선택 동기, 귀농동기

로 구성했다. 각각의 질문에 직접 기재토록 하거나, 

제시된 내용 중 응답자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

록 했으며 영농규모는 평으로 기재하게 한 후 연구

자가 m2로 변경하여 정리한 후 표로 제시했다. 귀농

관련 특성 변인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모델에 투입되는데, 세 개의 

귀농유형은 두 개의 더미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고

(UJ, UI), 귀농자금, 영농수입, 귀농준비기간, 농사일

시간은 가능한 한 구체적인 숫자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Epstein et al.(1993)이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제

작한 ‘FAD(the Family Assessment Device)’ 중 Kim 

(2001)이 번역해 사용한 척도에서 가족을 배우자로 

변경하여 질문하였다. 문항으로는 ‘배우자가 기분이 

나쁘면 왜 그런지를 안다’, ‘배우자는 빗대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배우자를 신뢰한다’, 

‘배우자는 애정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배우자는 

결정할 일에 대해 함께 의논한다’ 5문항이다.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

소통 수준이 좋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0.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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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생활만족도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Park(2006)

이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에서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과 상관이 높을 것 같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제외한 

이웃관계 만족도, 주거 만족도, 건강 만족도, 경제 만

족도, 영농 만족도를 종합해 농촌생활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다. 이웃관계 만족도는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웃주민과 금방 친해졌다’, ‘마을 주민

에게서 거리감을 느낀 적이 없다’, ‘마을 주민으로부

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 

‘여러 모임(작목반, 귀농·귀촌 협의회 등)에 참석하

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될 수 있으면 도시로 

다시가고 싶다’로 5문항으로 이웃관계 만족도는 점

수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나쁨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마지막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했

다. 주거 만족도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생활하기가 

편리하다’ 1문항으로 주거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 만족도

는 Lee et al.(2003)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 중 ‘너무

나 슬퍼서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다’, ‘한 가지 일이나 

생각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무기력하고 희

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가치없는 사람

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생활에 활기가 넘친다’, ‘건

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기분이 차분하고 평화롭다’, ‘모

든 것이 만족스럽다’ 10문항으로 건강만족도는 점수

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나쁨을 의미한다. 경제 

만족도는 ‘현재 경제적 형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

까?’ 1문항으로 건강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나쁨을 의미한다. 영농 만족도는 ‘어떤 작

목을 선택할 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땀 흘리며 

일할 때가 정말 즐겁다’,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수리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다른 농사를 찾기보다 현

재하는 농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농사기술을 배

우는 것은 힘들지 않다’로 5문항으로 영농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점수가 낮을수록 나쁨을 의

미한다. 전체 농촌생활만족도는 총 22문항으로 측정

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몇 개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하고, 낮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도

록 하였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0.85

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WINDOW용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사회 인

구학적 특성, 귀농관련 특성,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농촌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베이비부머 귀농인

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했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Table 1

을 보면 조사 참여자는 총 205명이었고, 이 중 남성

은 70.2%(144명), 여성은 29.8%(61명)였다. 연령별

로 살펴보면 49세는 10.7%(22명), 50세~54세이하는 

59.5%(122명), 55세~57세는 29.8%(61명)였는데 전

반적으로 연령분포는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났다. 교

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3.7%(28명), 고졸 47.8%(98

명), 대졸이상은 38.5%(79명)였고 주관적 건강상태

는 86.3%(177명)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귀농한 베

이비부머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는 1억미만이 21.0%(43명)

이긴 했지만 2억이상의 경우가 63.1%(129명), 여기

에 4억이상은 29.9%(61명)가 포함된 것을 근거할 때 

과거 경제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귀농했던 외환위

기 직후 귀농 1세대의 경제적 특성과는 다소 거리감

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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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유형은 부부동거의 경우가 52.2%(107명)로 

가장 많았고, 부부+자녀동거 30.8%(63명), 부부+노

부모+자녀동거 8.8%(18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자녀동거 형태의 귀농도 적지 않았지만 베이비

부머 귀농인의 가족형태는 주로 빈둥지 시기의 부부

만 귀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이전 직업

분포에서는 자영업이 42.4%(87명)로 가장 많았고 전

업주부, 사무직, 관리직 순이었다. 

2) 귀농관련 특성

귀농관련 특성 중 귀농유형은 고향농촌으로 이주

한 U턴 형 41.5%(85명), J턴 형 32.7%(67명), I턴 형 

25.9%(53명)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활의 경험이 있

는 U턴 형과 J턴 형이 74.2%(152명)로 농촌경험이 

없는 I-turn형 25.9%(53명)에 비해 더 많긴 했지만 

농촌생활 경험이 없는 경우도 4명 중 1명꼴로 나타

났다. 

귀농자금은 1억원이상이 37.2%(77명)였고, 이 중 

2억원이상은 13.7%(28명)였다. 귀농 준비기간은 6개

월 미만이 19.9%(20명)이며 6개월 이상은 80.1% 

(185명)였고, 이중 2년 이상 귀농을 준비했던 경우도 

35.1%(72명)인 것을 볼 때 귀농에 대한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자세가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활동 기간2)은 평균 3.67년

(SD=2.92)이며, 4년 이하가 70.7%(145명)였는데, 이

는 귀농 후 영농활동을 곧바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가 있고, 최근 귀농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영농소득은 3천만원 미만이 79.1%(162명)였고, 

이중 천만원 미만은 두 명 중 한 명 꼴이라 할 수 있

2) 본 연구에서 귀농년도와 영농활동 기간을 함께 조사했지만 귀농년도와 영농활동 기간이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나 본 연
구에서는 영농활동 기간만을 다루었다. 귀농년도 분포를 보면 2008년 이하 37.1%(76명), 2009~2010년 28.3%(58명), 
2011년 이상 34.6%(71명)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y N % 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144 70.2

Family type

Couple only 107 52.2

Female 61 29.8 Couple+children 63 30.8

Age

49years old 22 10.7 Couple+elderly parents 17 8.3

50 ~ below 54years old 122 59.5 Couple+elderly 
parents+children

18 8.8
55 ~ 57years old 61 29.8

Educational 
level

Below middle school 28 13.7

Former job 
in the city

Professional 4 2.0

High school 98 47.8 Executive 20 9.8

More than college 79 38.5 Office worker 23 11.2

Health
level

Bad 28 13.7 Engineer 18 8.8

Normal 98 47.8 Worker 3 1.5

Good 79 38.5 Manager 10 4.9

Amount
of
property
(unit: 
1,000\)

Under 100,000\ 43 21.0 Self-employment 87 42.4

100,000\~
under 200,000\

32 15.6 Service worker 4 2.0

200,000~under 
400,000\

68 33.2 Homemaker 24 11.7

More than 400,000\ 61 29.9 Other1) 12 5.8
1) Other among former job in the city are ‘clerics’ 3 people, ‘lecturer’ 3 people, ‘unemployed’ 5 people, ‘student’ 1 

peop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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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M(SD)

Type of rural migrant
U-turn 85 41.5

-J-turn 67 32.7
I-turn 53 25.9

Rural migrant 
cost (₩)

Less than 50million 67 32.7

-
50million~under 100million 61 30.1
100million~under 200million 49 23.5

More than 200million 28 13.7

Farming
income (₩)

Under 1TM1) 98 47.9

-

1TM~under 3TM 64 31.2

3TM~under 5TM 22 10.6
5TM~under 1HM 14 6.9
more than 1HM 7 3.4

Preparation period

Under 6months 41 20.0

-
6months~ under 1year 46 22.4
1year~ under 2years 46 22.4

More than 2years 72 35.1

Period of farming activities
Below 2years 95 46.3

3.67(2.92)3years~ below 4years 50 24.4

More than 5years 59 28.8

Farming work 
time a day 

Spring~Fall
Below 5hours 70 34.1

7.55(4.05)6hours~below 10hours 96 46.8

More than 11hours 39 19.0

Winter
No work 48 23.4

3.59(3.17)Below 5hours 102 49.8

More than 6hours 55 26.8

Agriculture
type*

(Range)

Upland farming (66m2~47,934m2) 137 44.1 4,453m2

Rice paddy farming (33m2~66,116m2) 70 22.5 11,193m2

Orchard (397m2~99,174m2) 41 13.2 11,147m2

Greenhouse (165m2~19,835m2) 36 11.6 3,878m2

Livestock1) 25 8.0

Other(arboriculture) 2 0.6

Reason of crop choosing*

For income 63 16.8
Agricultural technology is easy. 62 16.6

For intake(Vegetable gardening to eat) 59 15.8
I just wanted to do it for a long time. 47 12.6
recommendation of other people. 38 10.2

I learned about the crops. 31 8.3
Follow successful farmers 26 7.0
I have experienced it in the past. 23 6.1

Recommend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18 4.8
Other(Sales are easy. etc.) 7 1.8

Reason of rural migration*

For life after retirement 104 22.7

Because I like rural life 101 22.1
For health of myself and my family 84 18.3
For chosen profession 64 14.0

Spouse’s want 34 7.4
Positive prospect on agriculture 31 6.8
Succeed to father’s profession 21 4.6

Unemployed in the city 17 3.7
Other 2 0.4

1) TM- ten million, HM- hundred million
2) The livestock(25 people) are korean cattle : 14people, poultry : 5 people, milk cow : 3 people, black goat 2 people, pig 1 people. 
3) * is multiple responses. It includes Agriculture type(farming size), reason of crop choosing, reason of rural migration. 

Table 2.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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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7.9%(98명)였다. 물론 5천만원 이상도 10.3% 

(21명)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영농소득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는 귀농 후 영농

기간이 얼마 안된다는 점, 영농을 통한 소득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대상자들 중 영농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대체되고 있어 영농을 통한 소득에 크게 주

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판

단된다. 

농번기 농사일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7시

간이었고 하루 평균 7.55시간(SD=4.05) 일하고 있으

며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9.0%(39명)였

으며 농한기 농사일 시간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로

부터 최대 12시간이었고, 농한기 하루 평균 3.59시

간(SD=3.17)이었고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26.8% 

(55명)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귀농인 중 76.6%(157

명)가 농한기에도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시

설하우스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와 개중에는 축산에 

종사하는 경우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경작유형은 밭농사, 논농사, 하우스, 과수원, 축

산, 기타 등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

상의 유형을 겸하고 있기에 복수응답 형태로 조사했

다. 밭농사는 44.1%(137명)가 최소 66m2(20평)에서 

최대 47,934m2(14,500평)를 경작하였고 1인당 평균

은 4,453m2(1,347평)였다. 밭농사가 다른 경작유형

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분포하는 것은 일반적으

로 밭농사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과 

수확의 주기가 짧아 여러 작물을 윤작할 수 있어 영

농에 대한 경험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영농기

술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

다. 논농사는 22.5%(70명)가 최소 33m2(10평)에서 

최대 66,116m2(2만평)를 경작했고 1인당 평균은 

11,193m2(3,386평)였으며 과수원은 13.2%(41명)가 

최소 397m2(120평)에서 최대 99,174m2(3만평)를 경

작했고 1인당 평균은 11,147m2(3,372평)였다. 시설

하우스는 11.6%(36명)가 최소 165m2(50평)에서 최

대 19,834m2(6,000평)로 1인당 평균은 3,878m2(1,173

평)였다. 축산은 8.0%(25명)가 닭, 돼지, 젖소, 한우, 

흑염소 등을 사육했으며 경작유형 중 기타에는 조경 

0.6%(2명)도 포함되었다.

작목선택 동기에 대한 복수 응답결과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손쉬운 작목이기 때문에’, 

‘집에서 섭취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해보고 싶던 작

목이기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 귀

농인에게 있어서 영농활동은 단순 소일거리 차원을 

넘어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으로 이

해된다. 귀농동기에 대한 복수 응답결과를 보면 ‘퇴

직 후 여생을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자신과 가

족의 건강을 위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소

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

로 베이비부머의 귀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3)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Table 3) 중간점수보다 

높은 3.69점(0.64)이었다. 5문항 모두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 중 ‘배우자를 신뢰한다’가 

3.91점(0.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는 애

정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이다’가 3.44점(0.91)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나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부부간 의

사소통 수준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Category M (SD)

1 I do know the reason, when the 
feeling of my spouse is bad. 

3.69(.78)

2 My spouse always tell the truth. 3.80(.82)

3 I trust my spouse. 3.91(.82)

4 My spouse is active in expressing to 
affection.

3.44(.91)

5 My spouse discuss with me about 
what happened.

3.63(.93)

Total 3.69(.64)

Table 3. Conjugal communication

4) 농촌생활만족도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Table 4) 

중 건강 만족도는 3.56점(0.65), 경제만족도는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낮은 2.93점(0.72)이었으나 농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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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만족도는 중간점수인 3점보다 약간 높은 3.23점

(0.48)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Category M (SD)

1 Satisfaction on the neighborship 3.38 (.66)

2 Satisfaction on the dwelling 3.28 (.96)

3 Satisfaction on the healthy 3.56 (.65)

4 Satisfaction on the economy 2.93 (.72)

5 Satisfaction on the farm work 3.23 (.68)

Total 3.23 (.48)

Table 4. Life satisfaction 

2.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귀농관련 특성과 부부

간 의사소통 수준의 영향력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한 귀

농관련 특성과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의 설명력을 살

펴보기에 앞서 회귀분석모델이 가정에 위배되지 않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Attachment 1). 그 결과 독립변수간 상관계수 상관

계수가 0.70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변인은 없는 것(Jeong et al. 2001)으로 판단하

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이 모형의 독

립변인 중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은 성, 연령, 교

육수준, 건강수준, 자산규모이고 귀농관련특성 변인

은 귀농유형1 UJ. 귀농유형2 UI, 귀농자금, 영농수

입, 귀농준비 기간, 영농기간, 농번기 농사일 시간, 

농한기 농사일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이후 데이터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극단치, 잔차의 정상성, 동변량성, 선형성, 잔차

항의 독립성,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농촌생활만

족도에 대한 독립볍인들의 극단치 제거를 위해 산포

도, 정상확률 Plot, Cook의 거리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산포도, 정상확률 Plot에서 극단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Cook의 거리 최대치는 0.09로, 1보다 크지 

않아(Yang 1998) 극단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잔차의 정상성, 선형성, 동변량성은 산포도

로 확인했다. 잔차항 간의 독립성 확인을 위해 Durbin- 

Watson의 d통계치를 살펴보았는데 그 값이 2.01이

었는데, 이는 값이 2에 접근하므로(Yang 1998) 잔차

항 간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살펴보았

다. VIF값이 1.06~1.97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VIF값

이 10보다 적기 때문에(Yang 1998)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로 모델 Ⅰ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

인이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2단계 모델 Ⅱ에서는 사회 인구

학적 특성 변인을 통제하고도 귀농관련 특성 변인이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 모델 Ⅲ에서는 모델 Ⅱ에 부부간 의사

소통 수준 변인을 추가 투입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

성 변인, 귀농관련 특성 변인을 통제하고도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설명

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했다.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이 독립변수간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

를 볼 수 있다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은 이에 더하

여 각 변수군의 추가 설명력과 상대적 영향력을 파

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본 연

구의 목적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위계적 중다회

귀 분석을 실시했다. 

Table 5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

이 농촌생활만족도에 갖는 설명력은 20%였다. 구체

적으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

수록,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연령최대 57세)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모델 Ⅰ에 귀농관련 특성

변인을 추가 투입한 모델 Ⅱ의 설명력은 10%가 증가

해 30%로 나타났으며 추가 설명력과 전체 설명력 모

두 유의미했다. 투입된 변인들 중 귀농자금과 영농

활동 기간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이비

부머 귀농인의 경우 귀농자금이 적을수록, 영농활동 

기간이 오래일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Ⅱ에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을 추가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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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Ⅲ의 설명력은 6%가 더해져 36%였다. 투입된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Ⅰ과 모델 Ⅱ에서 줄 곧 영향

변인으로 탐색되던 성과 연령은 부부간 의사소통 수

준 변인의 투입으로 상쇄되어 모델 Ⅲ에서는 그 영

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성과 연령이 농촌생활만족도에 갖는 영향력

을 상쇄시킬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력이 크게 작용

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귀농관련 선

행연구에서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이나 

농촌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 특히 배우

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Lee 1998; 

Kim et al 2004; Park et al 2007; Kim 2009;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Kim et al 2011; 

Kim 2013)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도 중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할 

때 귀농한 부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제

공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은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귀농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결국 귀농을 통해 기대하는 농촌사회의 바램을 한층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 모델을 중심으로 영향변인을 살펴보면 베이

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자산규모의 영향

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귀농자금, 영농활동기간 순이었다. 

이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는 자산규

모가 클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좋을수록, 주관

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귀농자금이 적을수록, 영농

활동 기간이 많을수록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생

활만족도에 대한 변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자산규모의 경우, 귀농 후 일상생활의 편리함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β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Sex -.18 -.18* -.15 -.15* -.13 -.12

Age .03 .14* .03 .15* .03 .13

Education level -.04 -.07 -.02 -.04 -.03 -.05

Health level .16 .23** .19 .28*** .14 .21**

Amount of property .06 .26*** .08 .34*** .07 .30***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Rural migrant type1 (UJ) .10 .10 .12 .12

Rural migrant type2 (UI) -.09 -.09 -.10 -.10

Rural migrant cost -.04 -.18* -.04 -.19*

Farming income .05 .12 .05 .13

Preparation period .01 .03 .02 .06

Period of farming activities .03 .17* .03 .16*

Farming work time (spring~fall) -.01 -.09 -.01 -.07

Farming work time (winter) -.01 -.05 -.01 -.06

Conjugal communication .19 .26***

Adjusted R2 .20 .30 .36

R2 change .10** .06***

F 8.79*** 5.43*** 6.47***

*** p<.001, ** p<.01, * p<.05
Dummy variables: Sex: (male 0, Female 1), rural migrant type: (U-turn 0, J-turn 1), rural migrant type2: (U-turn 

0, I-turn 1).

Table 5. Influence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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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주거시설, 경작을 위한 영농기

반 시설 그리고 귀농 후 뚜렷한 소득원이 없을 귀농초

기 1~2년 동안의 생활비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어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질병이 없고,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Edwards 

1973; McClelland 1982)와 동일했다. 일반적으로 농

사일 자체가 사람의 근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귀농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건강변인이 남녀 귀농인 모두의 

결혼만족도(Kim et al. 2015)나 농촌생활만족도(Park 

2008)의 영향변인으로 탐색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

도 그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특히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경우 단순한 소일거리를 마련을 

위한 목적보다 농산물을 통한 영농 비즈니스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변인의 중요성

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또한 귀농자금은 선행연구 

중 귀농자금이 많을수록 은퇴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

응(Park et al. 2006)과, 귀농여성의 결혼만족도(Kim 

et al. 201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베이

비부머 귀농인에게는 귀농자금이 적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와 해석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경우

도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어려움내지 불안감이 동반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귀농초기 주거와 영농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부담, 농산

물을 통한 소득의 저조, 그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영농활동 

기간이 오래일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

은 귀농 후 농촌사회에 적응을 위해 2~3년 정도의 시

간이 필요하다는 연구들과(Kang 2006;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그 의미가 상통한다고 본다. 

귀농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손 쉬울 것 같던 농사일을 

막상 접하다보면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해 영농기술을 습득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

니게 된다는 내용(Kim 1999; Jyung 2001)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번의 농사경험과 그 경험

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농촌생활만족도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

에 대한 귀농관련 특성과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의 

설명력, 그리고 영향변인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2003년~2012년 사이 전남·북 농촌지역에 이주해 

현재 농사활동을 하는 1955년~1963년에 해당하는 

남녀 베이비부머 205명의 자료를 근거로 WINDOWS

용 SPSS 21.0을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

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고, 연구의 결과

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205명 중 남성 70.2%, 여성 

29.8%였고, 연령은 49세~57세 사이에 골고루 분산

된 편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3.7%, 고졸 47.8%, 

대졸이상 38.5%였는데, 전국 베이비부머에 대한 조

사결과인 중졸 17.3%, 고졸 44.7%, 대졸이상 15.8% 

(Statistics Korea 2012)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

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상이 86.3%로 은퇴 후 

귀농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Park(2006)의 

연구인 78.6%에 비해 비교적 좋은 편에 해당했다. 

자산규모는 4억이상이 29.9%로, 과거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귀농했던 경우와 최근 

귀농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가족유형

은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52.2%, 자녀와 함께 귀

농한 경우 39.6%였다. 이는 조사대상자 절반이상이 

빈둥지 시기에 귀농한 것을 의미한다. 

귀농이전 직업은 자영업, 전업주부, 사무직, 관리

직, 생산직 순이었는데, 특히 자영업이 다른 직업유

형에 비해 42.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 

직종에 비해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개·폐업이 쉽게 

결정될 수 있다는 특성과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시점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영

농 비즈니스를 구상해 귀농했을 가능성 등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귀농관련 특성 변인 중 귀농유형은 선행연

구와 동일하게(Kim et al. 2004; Kim et al. 2011; 

Kim 2013) 고향농촌으로 이주한 U턴 형이 41.5%로, 

타향농촌으로 이주한 J턴 형이나 도시출생자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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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주한 I턴 형보다 더 높았다. 귀농자금은 1억

원이상이 37.2%에 불과해 충북 괴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의 평균 이주자금인 1억원과(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비교해 적었다. 귀농준비 기간은 

80%가 6개월 이상이었고, 2년 이상의 경우도 35.1%

였다. 이는 최근 귀농·귀촌 현상이 사회적으로 크

게 부각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준비의 필

요성이 강조되었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행정 활력을 위해 귀농·귀촌과 관

련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소득은 3천만원 미만이 79.1%(162명)로 베이

비부머 귀농인 대부분의 영농소득은 높지 않았다. 

물론 귀농 후 영농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영

농을 통한 소득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대상자들 중 

영농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영농을 통한 소

득에 크게 주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 작용

한 결과로 판단되지만 영농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귀농현

상이 단순 농촌으로의 거주지 이전을 넘어 농촌사회

와 농산업에 대한 활력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

영농 활동기간은 평균 3.67년인데, 본 조사에서는 

귀농년도와 영농기간이 거의 일치해서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경우 영농규모가 크든, 작든 귀농과 함께 

농사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시간

은 농번기의 경우 평균 7.55시간이었으며, 11시간 

이상도 19.0%였다. 이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농촌현실에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가족 노동력이 적극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노동은 건강을 훼손해 가

족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한기 하루 농사일 시간은 평균 3.59

시간이었으며, 조사대상자 중 76.6%가 농한기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배주기가 짧은 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시설하

우스를 이용한 농업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작유형은 밭농사, 논농사, 과수원, 시설하우스, 축

산 순이었는데 조사대상자 중 44.1%가 밭농사를 경

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사의 경우 경작방법이 

비교적 쉽고, 실생활에서 섭취할 수 있는 식료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과 재배주기가 짧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타 경작유형에 비해 활발할 수 있어 

이러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작목선택 동기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 ‘손쉬

운 작목이기 때문’, ‘집에서 섭취하기 위해’, ‘과거로

부터 해보고 싶던 작목이어서’순이었다. 이는 베이비

부머 귀농인의 귀농이 노후 소일거리 마련을 위한 

소극적인 측면이 아닌 농산업을 활용한 영농 비즈니

스를 목적에 둔 적극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귀농 동기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로 ‘노후를 농촌

에서 보내기 위해’, ‘농촌생활을 좋아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

해’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귀농인은 노후의 

생활공간으로 도시보다 농촌이 더 유익하다는 결론

으로 귀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 생애를 

통해 근면과 성실이 강조된 삶을 살아온 베이비부머

가 노후의 비생산적인 삶을 무미건조한 것으로 판단

해 노후에도 정년이 없는 영농활동을 통해 생산적 

노년을 보내려는 목적에서 귀농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판단된다. 

셋째,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3.69점(0.47)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아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

실 조사대상자 중 52.2%는 막내자녀 독립 후 부부로

만 구성된 ‘빈둥지 시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가

족발달단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U자 형태로 설명

된다(Levenson et al. 1993). 이는 빈둥지 시기에 결

혼초기와 비슷하게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이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베

이비부머 세대 4쌍 중 1쌍은 결혼생활이 해체 위험

단계에 있고 5쌍 중 1쌍 꼴로 결혼생활이 불만족스

러운 상태에서 겨우 부부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에 노년기의 삶을 위해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가

족관계 측면, 즉 부부관계를 위한 관심과 노력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Moonhwailbo 2015),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본래

부터 좋았는지,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빈둥지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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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인지 아니면 귀농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를 서로 협력하면서 해결하다보니 자연

스럽게 부부 의사소통 수준이 좋아지게 되었는지는 

차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넷째,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는 중

간점수인 3점보다 약간 높은 3.23점(0.48)으로 비교

적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활만족도의 하

위요소인 이웃관계만족도, 주거만족도, 건강만족도, 

농사일만족도 등은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았으나 경

제만족도는 2.93점(0.72) 수준이었다.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과 

행정기관은 경제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노력과 방안 마련을 통해 귀농 후 농촌생활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베이비 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변인으로는 자산규모, 부부간 의사소통 수

준, 주관적 건강상태, 귀농자금, 영농활동 기간 순으

로 나타났다. 귀농인의 경제력은 모든 귀농인에게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인 개인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

는 국토균형발전, 지방행정 활력 증강, 농촌사회 존

속유지, 농산업의 혁신적 발전 등이라는 보다 대의

적인 차원에 의미를 두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지난 40여년 이상 한국사회의 흐름을 주도했던 베

이비부머 세대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예상되었듯 최근 베이비

부머의 귀농·귀촌현상은 이들의 은퇴가 시작된 직

후부터 급증 추세를 보였다. 베이비부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해 자산규모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

인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일반 귀농인에게도 그 

중요성이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인은 농

촌의 생활양식을 습득하며, 이러한 과정은 귀농인으

로 하여금 문제해결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한다. 이때 

부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부부 서로에 대한 정서

적 지지와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얻게 될 수 

있고, 결국 건강한 부부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다. 이를 위한 개인 및 사회적 노력은 결국 귀농을 

통한 기대를 충족시켜 지속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만족도에 주관적 건강상태와 영

농기간이 영향변인으로 탐색된 것은 당연할 수 있지

만 귀농자금이 적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예비 귀농인이라면 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일명 ‘억대 귀농인’

을 롤 모델로 삼아 귀농 초기부터 큰 투자를 하는 것

은 그만큼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동시에 귀농 후에 대한 지출을 대비해 

미리 경제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 또

한 동반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

를 향상시켜 농촌과 지방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베이비부머

의 자살 및 가족해체 등이 증가하는 현 사회적 상황

에서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농촌생활만족도와 부부관

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 수준이 좋은 편

으로 나타난 것은 농촌에서의 삶이 베이비부머 귀농

인에게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 귀농한 베이비

부머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내지 이미지를 부각시켰

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조사대상자가 전

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베이비

부머 귀농인 부부 함께 조사해 이들의 부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베이비붐세

대 귀농인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사례수가 많지 

않고 남성의 수가 더 많다는 점, 그리고 귀농이 부부

간 의사소통 수준을 향상시켰는지 아니면 의사소통 

수준이 좋은 부부가 귀농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는데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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